
◼� 감사청구� 사항

① 우리문고 매입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었음에도 2차 경매를 앞두고 1차 경매가 수
준의 매매 협상 기준가가 산출될 양해각서를 체결해 94억6천만 원(2차 경매 예정
가 75억8천만 원)에 우리문고를 매입한 충북인평원의 위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반
하는 행위

② 우리문고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충북인평원의 기금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에 2차 경
매가 예정된 가운데 1차 경매가 수준의 매매 협상가가 될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시
된 매매 협상 기준가임을 보고하지 않은 충북인평원의 위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

③ 당초 경매 절차를 밟고 있어 매입 계획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와는 정반대로 2차 
경매가 예정된 가운데 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한 충북인평원의 위법･부당행위

④ 충북인평원이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행정사무감사 시 2차 경
매를 앞두고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당행위에 대해

⑤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 매입과정에 대한 충북도의 지도･감독 부실 여부
⑥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 우리문고 매입 허가 부실 여부

◼� 감사청구� 이유

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충북인평원)은 충북도 출연기관으로 재산 매입 등의 절차
와 과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매입가 또한 적정해야 함

나. 충북인평원은 우리에듀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48-16 
등, 이하 우리문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차 경매(경매 예정가 75억8000만 원)를 
앞두고 1차 경매가 수준의 매매 협상 기준가가 형성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
실을 기금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 알리지 않은 채 우리문고를 매입을 해 1차 경매
가 수준인 94억6000만 원에 우리문고를 매입함

다. 비상식적이고 위법･부당한 매입과정으로 인해 충북인평원은 보다 낮은 가격에 우
리문고를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가격에 매입해 공금을 낭비하고, 우리에듀
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
충북인평원의 공금을 낭비하게 한 우리문고 매입 과정 및 허가 과정에 대한 위
법･부당성을 확인해 책임을 묻고, 대가성 여부 확인도 필요함



라. 충북인평원은 경매 중인 건물은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당초 결정과는 정반대로 2
차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부당행위를 함

• 충북인평원이 신청사로 우리문고를 최종 후보로 결정하고 최초 매입 의사를 전달할 
당시 경매 중인 건물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매입 계획을 철회함

• 충북인평원이 우리에듀와 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한 2024. 7. 19. 당시 2차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당초 경매 중인 건물은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과는 
반대로 1차 경매가 수준의 매매 협상가가 형성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부당행위
를 함

  
마. 우리문고 매입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었음에도 2차 경매 직전 1차 경매가 수준의 

매매 협상 기준가가 될 양해각서를 체결해 충북인평원은 우리문고를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우리에듀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함

• 우리문고는 2024. 6. 26. 1차 경매(94억7500백만 원)가 유찰된 후 2차 경매는 
2024. 7. 31. 20% 감액된 75억8000만 원에 진행될 예정이었음

• 우리문고 2차 경매 11일 전인 2024. 7. 19. 충북인평원과 우리에듀가 매매 협상 
기준가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으로 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 양해
각서는 충북인평원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충북인평원은 이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문고 매매 협상 기준가를 정할 경우 1차 
경매가 수준으로 매매 협상 기준가가 형성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
도 2차 경매 직전 우리에듀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양해각서를 체결함

•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라 산출된 우리문고 매매 협상 기준가는 유찰된 1차 경매가 
보다 1억2800만 원 높은 96억300만 원임. 2024. 8. 8. 1차 경매가 보다 높은 95
억을 매매 협상가로 하는 2차 양해각서를 체결함

• 결국 충북인평원은 2차 경매 예정가보다 18억8000만 원이 높은 94억6000만 원에 
우리문고를 매입하였고, 우리에듀는 우리문고를 담보로 한 채무 77억1000만 원을 모
두 상환하고도 17억500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감 

바. 우리에듀는 2차 경매를 앞두고 2024. 7. 19. 충북인평원과 맺은 양해각서를 이용
해 2024. 7. 26. 경매를 취하시켜 경제적 이득을 취함  

• 양해각서 체결 직후 서울에 거주하는 탁씨가 경매를 발생시킨 채무자 B업체의 채
권 6억 원을 양도받으면서 우리문고 경매절차가 취하됨

• 우리문고를 담보로 77억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우리에듀 대표 A씨를 위
해 탁씨가 채무를 양도받음 

• 탁씨는 2016년 우리에듀 대표 A씨에게 법인 명의로 8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임. 
양해각서 체결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절호의 기회로 여김     



탁씨는 "파산 위기에 있던 A씨가 충북도와의 거래 진행상황을 전달해왔는데, 그 
정보들을 봤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판단해서 7
월에 돈을 빌려주고 경매를 풀게 했다"며 "저도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
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충북도와의 거래가 성사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A씨가 체결한 1차 양해각서가 결정에 영향을 
끼쳤냐는 질문에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A씨가 (진행상황을) 리얼타임으로 다 이
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출처 : 중부매일(2025. 2. 5) 

• 우리에듀는 2차 경매를 앞두고 맺은 양해각서를 이용해 경매를 취하시키고 우리
문고를 높은 가격에 매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함 

사. 충북인평원은 기금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 우리문고 매매 협상 기준가가 2차 경
매를 앞둔 시점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의해 산출된 협상가임을 알리지 않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   

• 충북인평원은 「진흥원 업무 및 수익용 재산 취득을 위한 건물매입(안)」을 논의하
는 2024. 9. 27. 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2차 경매를 앞둔 시점에 체결한 양해각
서에 의해 매매 협상 기준가가 산출됐음을 보고하지 않음

• 충북인평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회의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
음(2024. 10. 8. 제44차 충북인평원 이사회)

• 충북인평원 이사장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5. 1. 20. 제423회 충북도의회 임
시회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박진희 도의원이 “도가 먼저 우리가 사고 싶다
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쪽에서 경매를 거둬들인 거죠”라는 하자 “그럴 리는 없
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아. 충북인평원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2차 경매가 예정돼 있
음을 알리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차 경매를 앞두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망하였음

• 충북인평원은 양해각서 체결 8일 전 2024. 7. 11.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와
의 간담회에서 신청사 매입 계획 및 사무실 이전계획을 보고하면서 2차 경매가 
예정돼 있음을 알리지 않음

• 2024. 11. 5.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인평원장은 2
차 경매를 앞두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차 경매 실시 전 
우리에듀가 돈을 다 갚아 경매가 취하됐다고 함

자. 충북도는 충북인평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충북도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에도 충북인평원

의 90여억 원대 건물매입에 대해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2024. 9. 3. 충북인평원은 충북도에 건물매입 관련 추진상황 중간보고를 함. 당시 
충북도가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였다면 충북인평원의 기금관리위원회, 이사회에
서 우리문고 매입가를 낮출 수 있었음

• 충북도가 충북인평원의 건물 매입과정에 대해 지도･감독 소홀히 하여 우리에듀에
게 경제적 이득을 안기고 충북인평원은 공금을 낭비하게 됨

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부실한 우리문고 매입 허가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2024. 10. 24. 우리문고 매입을 허가함
• 청주교육지원이 우리문고 매입을 허가하기 전 2024. 10. 10. ’[이슈점검] 100억 

가치 있나'…충북인평원 성안길 건물 매입 논란‘ 제목의 뉴스1 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되었음. 임시경매가 시작되었으며 경매 시작가는 94억7500만 원이고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경매가는 75억8000만 원으로 낮아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94억6000만 원에 달하는 우리문고 매입을 제대로 점
검하지 않고 허가하여 예산이 낭비됨  


